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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mmarized by Mikyung Choi 

 2011 Tohoku-Oki 지진에 의해 유도된 얕은 깊이의 swarm-like 지진이 Ibaraki와 

Fukushima에서 발생하였으며 induced seismicity는 시공간적인 발전을 보였다. 이전 연구

를 통해 지각구조의 local heterogeneity는 지진활동도의 시공간적 발전과 관련된 단층 

작용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논쟁이 있다. 그러나 source region

에 대한 불균질한 지각 구조 또는 heterogeneity와 induced seismicity 사이의 관계에 대

해 몇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.  

 이 논문에서는 source region의 high-resolution velocity structure를 구하기 위해 2011년 

3월 28일에 운영하기 시작한 64개의 temporary seismic station을 설치하여 3월 28일부

터 10월 31일까지의 JMA catalog의 M≥2.5인 1,348개 지진의 P파와 S파의 주시 자료와 

double-difference tomography 방법을 사용하여 속도모델을 계산하였으며 M<2.5인 

7,458개의 지진 위치를 재결정하였다. 

Ibaraki 지역의 진원은 ~45°의 SW 방향의 경사로 정렬된 지진 분포를 보인 반면 

Fukushima 지역은 정렬된 작은 지진들의 복합체로 구성된 좀더 복잡한 분포를 보인다. 

2011년 4월 11일에 발생한 규모 M 7.0인 Iwaki 지진의 진원의 북쪽 지역에 여진의 발생

수가 적은 high-velocity body가 3~6km의 얕은 깊이에서 나타났으며 fault source model

에 의한 Iwaki 지진의 large-slip patch가 대략 high-velocity body에 위치한다. Iwaki 지진

의 진원 아래에서 low-velocity anomaly가 나타나는데 이는 crustal fluid의 존재를 나타내

며 이를 통해 Iwaki 지진의 원인이 되는 깊은 곳에 위치한 fluid reservoir에서 지진원 지

역(seismogenic zone)으로의 crustal fluid의 침투 때문에 strong crust는 구조적 파괴

(structural failure)를 받았다는 가설을 제기한다. 


